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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에서는 현실주의의 대표 이론인 세력균형 
측면에서 북한 최현호급 구축함에 대한 한국 해군 
대응방안을 분석하였다. 세력균형 측면에서는 
내‧외부균형 평가를 통하여 최현호급 구축함에 대한 
건조 의의를 평가하였다. 먼저, 내‧외부 평가 결과 
최현호급 구축함은 북한 해군력을 강화하고 핵 발사 
수단을 확장시키면서, 북한‧중국‧러시아 간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수단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해군은 호위함급 수상함의 전력 
강화, 유‧무인 항공모함 건조, 한‧미‧일 동맹 강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ROK Navy’s response to North 
Korea’s Choe Hyon-class destroyer from a 
balance-of-power perspective. Internal and external 
balancing assessments show that the destroyer 
strengthens North Korea’s naval power, expands its 
nuclear delivery capabilities, and enhances military 
cooperation with China and Russia.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strengthening ROK Navy frigates, 
developing manned and unmanned aircraft carriers, 
and enhancing ROK-U.S.-Japan security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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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북한은 최근 최현호급 구축함인 최현호와 강건호를 건조하여, 미
사일 발사 등 전투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1]. 김정은이 
2011년 집권 시에는 잠수함, 미사일 등의 비대칭전력을 강화하였으
나, 2023년 이후 구축함을 건조하여 해군력을 직접적으로 강화시
켰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2]. 또한 북한은 한⸳미⸳일 군사적 협
력 강화에 대응하여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 중인데, 북⸳중⸳러 
연합 해군훈련이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해군의 대응방안 수립
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 세력균형 측면에서 최현호급 구축함에 대한 내⸳외부 
균형평가를 실시하여 의의를 평가하였다 . 그 결과 내부적으로는 
수상함 전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핵 발사 수단을 확대하
였고 , 외부적으로는 최현호급 구축함이 중국, 러시아와 연합능력
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 이에 대응하
기 위해 한국 해군은 현존전력 중 주 전력인 호위함의 성능을 개량
하고 , 유⸳무인 항공모함을 건조하며 한⸳미⸳일 간 군사적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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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  

본 연구는 2장에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3장에
서는 최현호급 구축함의 제원을 살펴본 후 4장에서
는 내⸳외부 균형평가를 통해 5장에서 한국 해군의 대
응방안을 도출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세력균형이론(balance of power theory)은 국제
체제 현상을 설명하는 현실주의의 대표적 이론으로 , 

국제관계를 힘의 정치로 설명한다[3]. 국제사회에서
는 국가보다 높은 정부가 없기 때문에 , 국가는 자연스
럽게 자신의 생존과 안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며 , 다
른 나라를 견제하고 끊임없이 균형을 회복하려는 방
향으로 움직인다는 이론이다 . 세력균형이론은 월츠
에 의해 정립되었는데 , 그는 국가 생존수단은 ‘힘’, 즉 
군사력이라고 생각했다[4]. 현실주의자는 힘의 증강
을 위한 방법으로 내적균형과 외적균형을 설명하였
는데, 내적균형(internal balancing)은 자국의 군사
력을 증강시키는 것으로 군비증강, 구축함 ‧전투기 생
산 등의 방법을 통해 구현될 수 있고, 외적균형
(external balancing)은 동맹 , 연합훈련 등 국가 간의 
협력 형태로 나타난다[5].

3. 최현호급 구축함 제원

북한은 2025년 4월 남포조선소에서 최현호를 진
수하였으며, 이후 약 1년에 걸쳐 작전수행능력평가를 
실시 중이다[6]. 북한은 최현호급 구축함이 초음속 
전략순항미사일 , 전술탄도미사일을 통해 육상타격
작전능력을 최대로 강화할 수 있는  다목적 수중작전 
수행함선임을 강조하였으며[7], 공개된 주요 전략 ‧전
술 무기들의 제원은 Table 1과 같다[3].

Table 1. Specifications of strategic and tactical weapons 
of the Choe hyon-class destroyer

Category Weapon 
system

Estimate 
range(km) Remark

Supersonic cruise 
missile -  1,000 -

Strategic cruise 
missile

Hwasal-2 
Series 1,500~2,000 Nuclear  

warhead 
Tactical ballistic 

missile
Hwasong-

11 class  600 Nuclear 
warhead 

진수 이후 진행되는 전투수행능력평가는 크게 1단
계 함 무장체계 전투적용성 시험부터 6단계 작전운
용평가시험 순으로 이루어진다 . 그 중 5단계는 국가
전략무기 통합지휘체계에 대한 신뢰성 평가를 통해 
핵⸳전략 무기 발사 단계를 점검하고, 6단계에서는 개
량된 능동형 반장애항법체계를 점검함으로써, 최현
호급 구축함을 핵 전략 플랫폼으로써의 운용능력을 
평가한다. 전투수행능력평가의 각 단계별 내용은 
Table 2와 같다[3]. 

Table 2. Assessment of the combat capabilities of the 
Choe Hyon-class destroyer

Stage Details

1 Combat application test of weapons systems
2 Integrated operation test of weapons systems
3 Operational capability evaluation

4 Operational capability evaluation
(Strategic strike test)

5 Operational capability evaluation 
(Integrated system verification)

6 Operational test and evaluation

7 Completion of operational deployment and 
handover to the navy

항해능력은 파랑패턴으로 보았을 때 25 kts 이상의 
고속항해가 가능하다[3]. 다만 북한산 가스터빈과 선
박용 디젤엔진을 장착하고 있다면 , 비슷한 크기의 일
본 모가미급의 항속거리(8,000 NM)와 러시아 어드
미럴 고르시코프급의 항속거리(4,000 NM)를 고려
했을 때, 최현호급의 항속거리는 약 2,000 NM 수준
일 것으로 평가된다[8]. 한국 작전구역에 북한선박 
진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남포에서 청진까지 이동 시
에 필요한 항해거리(1,215 NM)를 고려한다면[9], 최
현호급 구축함은 한반도에 한해 원거리 항해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

 

4. 최현호급 구축함에 대한 내⸳외부 균형평가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4차례의 핵 실험을 실시
하고 , 미사일과 잠수함 등의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였
다. 즉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핵 발사 수단은 미사
일 또는 잠수함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최현호급 구
축함 건조는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된다[10]. 따라서 
본 장에서는 내⸳외부 균형평가를 통해 최현호급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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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의 건조 의의를 확인한다.

4.1 내부 균형평가

첫 번째로 구축함 건조를 통해 해군력 그 자체를 강
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북한 해군은 수상함 총 
800여척이 넘는 규모를 가지고 있으나, 소형 전투함 
위주의 편성, 노후 선체 등에 의해 작전범위와 지속능
력이 크게 제약된 것으로 평가되었다[2]. 이후 2023

년 9월 김군옥 영웅함 진수식 현장에서 김정은이 탑
승한 미상의 신형 수상함정 ‘경비함 661호’가 포착되
면서, 북한 해군력 강화가 처음으로 가시화되기 시작
하였다 . 북한은 ‘경비함 661호’에서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했다고 보도했지만 , 우리 군은 일반적인 수준의 
함대함 미사일로 발표하였으며[11], 핵 위험 분석기
관인 ONN(Open Nuclear Network)에서는 아주 초
보적인 수준의 대잠 ‧대공능력을 갖춘 함정으로 평가
하였다[12]. 즉 ‘경비함 661호’의 원해 작전능력은 제
한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 하지만 최현호급 구축
함의 건조를 통해 원해 작전이 가능해졌고, 전략 ‧전술 
무기를 다수 탑재함으로써 북한 해군의 한계를 극복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핵 발사 수단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북한
은 약 21종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8개의 
미사일에는 핵 탄두가 탑재가능한 것으로 공개되었
다[13]. 또한 ICBM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북한의 정치적 목적인 ‘미국 개입 전 한반도 전
장지배’는 최현호급 구축함 건조 없이도 가능한 것으
로 생각할 수 있다[14]. 따라서 핵 탄두를 탑재 가능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최현호급 구축함은 수상함 
전력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또한 북한이 전술용
(단 ‧중거리) 80~200발, 전략용 25~35발의 다수 핵 
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예측되기에[15], 핵 무기 발사
에 있어 수단과 탄두를 보유했다는 점에서 최현호급 
구축함 건조는 실질적인 핵 위협이라 평가할 수 있다.

4.2 외부 균형평가

2023년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3개국 
간의 군사협력이 제도화되었다[16]. 이에 대해 북한
은 중국 , 러시아와 협력 강화를 통해 한⸳미⸳일 군사협
력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2025년 9월 전승절 참가 및 

러우전쟁 군사파병,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 이를 뒷받침한다 . 따라서 원거리 항해 능
력을 갖춘 최현호급 구축함은 북⸳중⸳러 협력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 . 실제로 2023년 7월 러시아
의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는 북한에 북⸳중⸳러 연
합해상훈련을 제안하였으며[17], 중국⸳러시아 군함
들은  Table 3와 같이 한국 관할해역에서의 활동을 
증가시켜, 한반도 인근에의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있
다[18,19]. 

Table 3. Number of Chinese and Russian naval activities 
in waters under ROK jurisdiction

Category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China 220 260 240 360 330 350

Category 2016 2017 2018 2019 2020

Russia 30 20 10 50 20

또한  Table 4와 같이 한국은 연합훈련을 해군에서 
가장 많이 실시했기 때문에[20], 북한도 최현호급 구
축함을 통해 북⸳중⸳러 연합 해군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한국 연합훈련에 대응하면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자 할 것이다 .

Table 4. Number of ROK combined training exercise

Category 2020 2021 2022

 Army 30 66 66
Navy 88 104 116

Airforce 25 45 56
Marine 20 18 18

5. 한국 해군 대응방안 

최현호급 구축함은 내⸳외부 균형평가를 통해 수상
함 전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핵 발사 수단의 실질적인 
위협이자, 북⸳중⸳러 군사협력에 강화를 위한 수단으
로 확인되었다 . 따라서 한국 해군은 수상함 전력을 강
화하고 해상에서 북한 핵 발사수단을 감시⸳정찰 및 
타격하며, 북⸳중⸳러 군사협력 강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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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한국 해군 수상함(호위함) 전력 강화

북한은 최현호급 구축함을 4척까지 건조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최현호급에 전략⸳전술미사일이 다수 
탑재되고, 대함미사일 사거리가 300 km가 넘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 해군의 수상함 전력 강화는 필수적
이다. 이에 방사청은 초음속 비행 및 사거리 300~360 

km의 스텔스 기능이 향상된 함대함미사일을 국내 기
술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21], 7천 톤 급의 첫 
국산 이지스함을 6척 건조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첫 사
업을 한화오션과 체결하였다[22]. 하지만 개발 예정인 
대함미사일은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향후 건조될 
KDDX에 탑재될 예정이고, 7천 톤 급의 국산 이지스함
은 업체와의 문제로 2년가량 지연되었다. 따라서 각 
함대 주 경비전력인 호위함의 성능 향상을 통해 조기
에 수상함 전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해군
에서 호위함은 22척 운용 중으로 26척까지 건조할 것
으로 계획 중이며[23], 그 중 한 척인 ‘대전함’은 최근 
림팩훈련에 참가하여 원해 작전능력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호위함의 성능 향상은 26척의 수상함 전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어 가장 단기간 내 북한 최현호급 
구축함에 대한 억제능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야 한다. 북한이 최현호급 구축함을 막 건조하였고 , 

최대 4척까지 운용할 것이라면 핵심 장비의 자체 수
리 및 고가의 부품 수급능력이 낮을 수 밖에 없다 . 따
라서 저렴한 드론 운용을 통해 작은 피해라도 입히는 
것은 최현호급 구축함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 호위함
의 성능향상이 일정기간의 정비를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 다수의 드론이 해상에서 운용되는 것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5.2 한국형 유⸳무인 항공모함

최현호급 구축함을 감시 , 정찰하고 정밀타격할 수 
있는 한국형 유⸳무인 복합체계가 필요하다 . 최현호급 
구축함은 전략⸳전술 미사일 제원과 항해능력을 고려
할 때, 원해에서 작전을 수행하면서 한국 본토 또는 
해상에서 작전중인 함정에 직접⸳간접적인 공격을 할 
수 있다 . 특히 최현호급 구축함은 핵 발사가 가능하므
로 해상에서 반드시 감시 및 정찰 되어야 하고 , 필요

시 정밀타격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이 보유하는 대다
수의 함정이 구형이면서 소형이기 때문에 최현호급 
구축함은 중국 , 러시아의 함정과 원해에서 같이 활동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 해군은 이를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탐
지⸳추적이 가능하고 정밀타격이 가능한 유⸳무인 항공
모함이 필요하다 . 실시간으로 공백없이 위치를 탐지
하고 추적해야 하며 , 또한 핵 발사 징후가 포착되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타격체계가 함정에 
탑재되어야 한다. 또한 최현호급 구축함이 핵 무기를 
탑재하는 경우에는, 중국, 러시아의 항공모함이 인근
에서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 따라서 한국 해군도 유⸳
무인 항공모함을 통해 북한 최현호급 구축함과 중국 , 

러시아 항공모함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야 한다 .  

  5.3 한⸳미⸳일 군사력 협력 강화

한⸳미⸳일 군사력 협력 강화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
회의로 시작되었으나 정보공유 , 연합훈련 등으로 시
행되면서 아직 그 수준이 낮다는 관점이 있다[24]. 동
시에 각 나라와 군사적 협력 강화를 위한 과정에는 문
제점이 있다 . 첫 번째 문제는 각 국가 간의 관계이다. 

일본하고는 영토적 문제[25]와 해결되지 않은 시대
적 감정[26]이 있다 .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에서 지속 
합류를 요청하고 있고,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
과의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였다[27]. 즉 각 나라들
과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국제계가 존
재한다 . 두 번째는 억제강화에 대한 딜레마이다 . 한⸳
미⸳일 협력강화는 북한을 자극해서 핵 문턱을 낮출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북한이 미국 본토에 대한 핵 
위협을 강화함으로써 한⸳미 관계 악화를 유도할 수 
있다[24].

이처럼 한⸳미⸳일 군사력 협력강화는 문제점이 존재
하기 때문에 낮은 수준부터 단계적으로 제도화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첫 번째는 정보공유의 범위 확대이
다. 중국⸳러시아 군함의 한반도 인근 활동현황은 매
년 늘어났고 있으며 , 2019년에는 러시아 군용기 1대
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었다[28]. 이는 추후 최현호급 
구축함이 한반도 인근 원해에서 활동하면서 중국⸳러
시아 함정, 항공기를 지원하는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
다. 따라서 한⸳미⸳일은 정보공유의 범위를 확대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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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 인근 뿐 아니라 확장된 구역까지 북⸳중⸳러의 함
정을 실시간 탐지⸳추적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중국⸳러시아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 협
력이다 . 최근 중국⸳러시아 함정은 일본의 배타적 경
제수역 내에서 연합훈련을 통해 사격훈련을 실시했
다[29]. 또한 중국의 해군력 강화 및 한국-중국간의 
서해상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를 고려한다면, 한국도 
일본과 유사한 상황을 겪을 수 있다 . 중국⸳러시아 군
함 척수가 한국⸳일본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고, 미국
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한다면 , 한국 , 일본은 서로 간
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 시행되는 중국⸳러시아 연
합훈련에 공조하여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

6. 결론

본 연구는 세력균형 측면에서 북한의 최현호급 구
축함 건조에 대해 내⸳외부 균형평가를 실시하여 건조 
의의를 확인하고 , 그에 대한 한국 해군의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내⸳외부 균형평가를 통해 최현호급 구축
함은 북한의 수상함 전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핵 발사
수단을 확대했으며, 북⸳중⸳러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따라서 
한국 해군은 호위함 전력의 성능을 향상시켜 수상함 
전력을 조기에 강화하고, 한국형 유⸳무인 항공모함을 
건조하여 실시간으로 탐지⸳추적⸳타격하는 능력을 갖
추어야 하며 , 한⸳미⸳일 군사적 협력을 낮은 수준부터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하
지만 최현호급 구축함에 탑재될 수 있는 핵 무기는 세
력균형 측면에서 분석하기 어렵다는 관점이 존재하
고[21], 최현호급 구축함의 실질적 운용 능력에 대한 
평가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대응 방안이 유동적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북한 핵 무기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최현호급 구축함의 실질적 운
용 사례를 통해 한국 해군의 대응방안을 추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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